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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 

내곡동 특검 수사 방해를 개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내곡동 특검의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 이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거부하였다. 청와대는 특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했고,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

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궤변이다. 그동안 청와대의 수사 협조 거부로 특검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였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인바,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는 특검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려는 몸부림의 피날레를 장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특검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법적 권

한이 없고, 수사를 진행한 특검의 판단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이상 이를 존

중하여 승인해 주었어야 마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

  국민들은 특검의 수사로 의혹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보여준 치졸한 수사방해로 인해 국민들의 의혹은 더더욱 커지기만 하였

다. 하지만 대통령의 손바닥은 진실의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대통령 

자신과 가족의 허물 덮기에 전전긍긍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에 탄식하고 분노하

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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